
황화염료 수요 큰폭 증가
9 2년 상반기 대비 26.2% 늘어 … 중국산 수입도 늘어

면, 마, 레이온 등 셀룰로스섬유 염색에 쓰이는 황화염료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, 생산 및 수입이

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황화염료 생산실적이 9 2년 동기대비 26.6% 증가한 1 6 0 2톤을 기

록했으며, 올 8월말까지의 생산실적은 9 2년 동기대비 30.1% 증가한 2 0 4 2톤을 기록했다.

수입실적은 9 2년 상반기대비 수량 66.9% 금액 2 2 . 0 %가 각각 증가한 2 9 8톤, 56만7 0 0 4달러를 기록한

것으로 나타났다.

이렇듯 생산 및 수입이 크게 늘어 내수가 확대된 것은 셀룰로스섬유 염색에 쓰이는 반응성, Vat, 직

접 염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황화염료의 강점이 크게 부각됐으며, 신제품의 개발로 수요가 확

대된 것으로 풀이된다.

올해 황화염료의 용도별 수요추이는 대님의 경우 예년 수준의 수요를 보인 반면 멜란지 및 F a d e

O u t쪽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멜란지는 약간 얼룩덜룩한 색을 내는 것이며, Fade Out은 염색을 한 후 색깔을 까내 은근한 맛을

내는 염색법이다.

황화염료는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황을 사용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, 염

소 마찰 등의 견뢰도가 타 염료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.

황화염료는 3가지 타입이 있는데 불용성파우더, 수용성 Liquid, 수용성 파우더 등이다.

국내 생산은 산도스동국이 전체 생산실적의 99%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, 그외 신원상사가 월 2톤

정도를 생산하고 있다.

산도스동국은 생산량의 55% 정도를 동남아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국내 수입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들여오고 있는데, Sulfar Black BR 200%가 월 4 0 0 ~ 5 0 0톤 정도로,

일본의 아사치오, 영국의 제임스 로빈슨 등 고가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.

9 2년 중국에서 들여온 양은 6 1 0톤 정도였다.

국내 황화염료의 시장규모는 1 6 0 0 ~ 1 7 0 0톤, 350만~ 4 0 0만달러 정도로 알려졌으며 가격은 1 7 0 0 ~ 1 8 0 0

원선이다. 고가품은 K G당 5 6 0 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.

<화학저널 1 9 9 3 / 1 2 / 2 0·2 7 >


